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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혼 남녀의 일 ․가족 양립 태도와 관련요인에 관한 일고찰*

A Study on Married Men and Women's Work-Family Compatibility Attitude and Its

Related Factors

2)최유정a)

Yu Jung Choi

본 연구는 한국 기혼 남녀가 갖는 일․가족 양립에 대한 태도에 대한 현황과 그에 

영향을 미치는 다차원적인 변인들을 성인지적 관점에서 파악함으로써, 남성과 여성 

각각이 일과 가족의 상호관계를 이해하는 방식과 그 제반 요인에 대한 정교화된 설명

틀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일․가족 간의 ‘긍정적’ 전이와 ‘부정적’ 전이에 

대한 인식의 두 차원을 나누어, 개인 및 심리적 변인과 부부의 역할과 관련된 가족 변

인들을 단계적으로 포함하는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함으로써 남성과 여성 각각에 대

해 그 상대적인 영향력을 검증하였다.

그 결과, 남성의 “일․가족 간 긍정적 전이에 대한 인식”에는 ‘전통적 성역할 태도’,

‘전통적 가족주의’, ‘일 중심적 가치관’ ‘배우자와의 전반적인 일 분담 만족도’, ‘본인의 

가사노동시간’이 순서대로 강한 영향을 미쳤다. 반면 여성의 경우에는 ‘전통적 성역할 

태도’ 및 ‘전통적 가족주의’만이 종속변수에 대한 예측력을 보여준다. 두 영역 간 “부

정적 전이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는 남성의 경우 ‘막내 자녀의 연령’, ‘전통적 가족주

의’, ‘본인 연령’이 순서대로 강하게 유의미한 영향을 주었다. 여성의 경우에는 전체 

기혼 남녀나 남성의 사례에서 확인된 변인 중 ‘전통적 가족주의’의 영향력만이 유효한 

가운데, ‘배우자의 가사노동시간’이 그를 압도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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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research is to realize the current situation of Korean married men and

women's attitude on work-family compatibility, to comprehend the

multidimensional variables that influence it from a gender perspective in order to

provide understanding methods of respective men and women's cognition on

mutual relationship of work and family as well as to offer an elaborate

explanation framework of the factors. For this purpose, the cognition of

work-family between "positive" and "negative" spillover was divided into two

dimensions, and by implementing hierarchical regression that included family

variables step by step related to individual and psychological variables and the

role of married couples, it verified the relative influence of men and women

respectively.

As a result, for men's "cognition on positive work-family spillover," the

following had a strong influence in the order of "traditional gender role behavior,"

"traditional familism," "work-based values," "level of satisfaction in overall

labor division with partner," and "one’s domestic work hours." On the other hand,

in the case of women, only "traditional gender role behavior" and "traditional

familism" showed prediction capability on the dependent variable. Between the

two realms of "cognition on negative spillover, in the case of men, "the age of

the youngest child," "traditional familism," and "one’s age" had strong significant

influence in this order. In the case of women, out of all the variables verified

from the total married women and men or the case of men, only the influence of

"traditional familism" was valid, but "partner’s domestic work hour" was found to

be an important factor that overpowered it.

Key words: work-family compatibility, positive work-family spillover, negative 

work-family spillover, domestic work, difference between men and 

women

Ⅰ. 서 론

공․사를 엄격히 이분화하고 남성을 공적 영역에, 여성을 사적 영역에 배치하는 성

별 분업의 논리는 산업화 이후로 오랜 기간 동안 임금 노동을 담당하는 남성과 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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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양육을 담당하는 여성의 공간을 사회적으로 구획짓는 핵심적인 구성 원리이자 실천 

준거로서 작동해 왔다(Charlesworth & Baird 2007; Lewis 2008). 급격한 압축적 근대

화의 과정을 거친 한국사회 역시 이 틀에 입각하여 가족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자유로

우며 전일제로 일에 헌신할 수 있는 사람, 즉 돌봄의 책임을 면제받은 남성을 기준으

로 노동시장의 원리와 조건을 구축하였고, 이는 남성만이 충족시킬 수 있는 이상적인 

노동자 규범에서 배제된 여성의 위치를 자연스레 가정에 한정시키는 동인이 되었다.

그런데 이 같은 사회적 기조에 있어서 근본적인 지각 변동을 예견하게 한 것이 바

로 여성 취업 및 맞벌이 가구의 증가라 할 수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맞벌이 가구 및 

경력단절여성 통계집계결과’에 따르면 2011년 현재 결혼 상태인 전국 1,162만 가구 중 

맞벌이 가구는 507만 가구로 491만 가구로 집계된 홀벌이 가구를 규모 면에서 이미 압

도하였다(한겨레 신문 2011). 맞벌이 가정이 보편적인 가구 형태로 자리잡아 간다는 

사실은 이상적인 노동자상이나, 남녀가 일․가정과 맺어온 전통적 관계 및 역할을 둘

러싼 근본적인 갈등과 균열이 불가피해졌음을 의미한다. 기존 연구들이 이러한 변화

를 ‘남성 일인 생계부양자 모델(male breadwinner model)에서 이인 소득자 모델(dual

earner model)로의 전환’, 나아가 남편은 돈을 벌고 아내는 살림하는 전통적인 ‘성역할 

분업구조의 해체’를 보여 주는 징후로 해석해 온 것은(강이수 2007), 바로 이 같은 균열

이 남녀평등의 차원에서 발전적으로 봉합되리라는 낙관적인 기대가 있었기 때문일 것

이다.

그러나 ‘일인 생계부양자 모델’의 약화 내지는 ‘이인 소득자 모델’로의 변화가 곧바

로 ‘이인 양육자 모델’이나 평등한 가족 문화로의 이행을 약속하기에는 여전히 뿌리 깊

은 장애요소들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50%를 밑도는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나 

14-54세 이하의 기혼 여성 986만 6000명 가운데 19.3%(190만 명)가 경력단절을 경험

하는 현실(통계청 2013)이 그 대표적인 일면이다. 특히 경력단절 여성의 57.0%(108만 

400명)가 30대에 집중되는 M자형 곡선이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어, 여성 친화적인 

노동 환경의 정착이 여전히 요원함을 절감하게 한다.

가정의 가사노동 분담에 있어서도 여성의 노동시장 진입이 가사역할의 재조정으로 

이어지지 못했음을 방증하는 통계결과들이 발견된다. 2012년 한국 남성의 가사노동시

간은 일평균 45분으로 OECD 국가들(평균 131분) 중 가장 짧을 뿐 아니라, 맞벌이 가

구의 경우 남성의 가사노동 시간이 여성의 6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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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사회연구원 2012). 그에 비해 불공평한 가사 분담에 대한 취업주부들의 불만은 충

분히 공론화되지 않은 채(김혜경 2009), 많은 이들이 가정과 일의 기로에서 과부하를 

경험하다 결국 가정으로 회귀하는 현상을 통해 간접적으로 추론되고 있을 뿐이다. 이

는 맞벌이를 당연시하면서도 가정과 재생산 영역에서의 역할과 책임은 여성의 몫으로 

남겨두는 ‘변형된 가정 중심성 이데올로기(Williams 2000)’가 공고하게 자리하고 있는 

한국 사회의 모순된 현실을 여실히 보여 주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일․가족 양립에 대한 학문적, 실천적 접근이 주로 성인

지적 관점에서 취업 여성들의 이중 부담으로 인한 삶의 불균형과 경력 단절 등의 문제

에 주목했던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다(정영금․김희형 2009). 일․가족 양립의 과제

가 일차적으로 취업 주부에게, 더 나아가 그들이 감당할 수 없는 가사와 양육의 책임

을 위임받은 친정어머니나 시어머니, 베이비시터의 몫으로 전가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과 가족의 관계 및 상호 갈등의 실체를 규명하고 그 양립을 지원하려는 시도 역시 

‘여성’을 대상으로 삼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일․가족 양립의 문제를 은연중

에 ‘여성화’시키는 이 같은 방식은 장시간의 근로 관행이나 가사노동의 성분리가 실제

로는 직장인, 부모, 배우자, 자녀 등의 다중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남성들에게도 심리

적, 관계적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진앙지라는 사실을 조명하기 어렵게 만든다. 남성들 

또한 오직 ‘노동자’로서만 존재하는 기형적인 삶의 패턴이나 가정 내 역할 수행을 둘러

싼 갈등을 감내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일․가족 양립을 모든 기혼 남녀와 가정의 

문제로 다룰 때, 비로소 변화된 현실에서 남녀 모두의 삶이 적절한 균형점을 찾을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기존 연구들이 여성 노동자를 대상으로 ‘실태’ 파악에 많은 노력을 할애하면서, 그

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 중 어느 한 쪽에 집중하는 다분히 ‘선택적인’ 방법론을 취해

온 점에 대해서도 부분적인 보완이 요구된다. 일․가족 양립 ‘실태’도 현실 진단의 차

원에서 물론 중요하지만, 일, 가정의 상호관계와 역학에 대한 태도가 같은 현실에서도 

다른 결정을 야기함으로써 보다 근본적으로 구성원들의 삶을 구조화할 수 있는 중요 

변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그 전반적인 현황과 남녀차를 보다 명확히 읽어

내야 할 필요가 있다.
1) 또한 그러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가족, 직장 등의 중첩

1) Hakim(2000)은 일․가족 양립 태도가 여성이 직업 선택이나 지속, 중단을 결정할 때 사회경제

적 지위나 교육, 현재의 객관적 상황, 정책적 요인 등을 압도하는 영향력을 가진다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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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요인들이 보다 총체적인 맥락에서 설명될 때, 일․가족 양립과 관련한 인식의 현 

주소와 보다 균형있는 삶을 위한 일상적인 요구들에 대한 명확한 규명이 가능해질 것

이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 기혼 남녀의 일․가족 양립에 대한 태도의 현황과 그에 영

향을 주는 다차원적인 조건과 맥락에 대한 큰 그림을 그리되, 남녀 간의 비교를 통해 

각각의 성별에 적합한 정교화된 설명 방식을 발전시키는 것을 연구의 주된 목적으로 

삼는다. 특히 기존 연구에서 다루어져 온 개인 차원에서의 심리 변인과 가정과 직장에

서의 실제 역할 수행을 모두 포괄하는 가족 관련 변인의 양 차원에 초점을 맞추어 각

각의 효과와 상대적 영향력 면에서의 남녀 차이를 비교․분석하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1. 일․가족 영역의 상호 관련성과 양립

Hochshild(2001)가 1980년대 미국 맞벌이 가구의 일상을 종단적으로 연구하면서 변

화한 여성과 변화하지 않은 남성, 직장과 사회의 긴장 현상인 ‘지연된 혁명’에 대한 논

의를 수면 위로 끌어올린 이래로, 일․가족의 상호 관련성을 인식하고 그 관계의 성격

을 규명함으로써 어느 한쪽에 대한 선택이 아닌 두 영역의 생산적 결합, 내지는 조화

로운 양립을 지향하려는 학문적 노력 또한 더욱 활발해졌다. 이 흐름을 반영하는 대표

적인 관점이 직장과 가정이 역의 관계를 이루며 한 영역에서의 불만이 다른 영역에서 

만족을 추구하려는 노력으로 나타난다고 설명하는 '보상모델(compensation model)'과 

일과 가족 사이의 물리적, 시간적 경계에도 불구하고 한 영역에서의 감정과 행동이 다

른 영역으로 파급된다는 '전이모델(spillover model)'이다(Greenhaus & Beutell 1985).

이 중 직장과 가정 간의 다양한 상호 영향력에 주목하는 전이모델은 일․가족 관계에 

대한 연구에서 주요한 이론적 자원으로 활용되며 현재까지도 가장 많은 지지를 얻고 

있는 관점이다(장수정 외 2009).

전이모델에 따르면 일과 가족의 상호 영향관계는 전이의 방향과 성격에 따라 ‘일에

서 가족으로의 전이’와 ‘가족에서 일로의 전이’로 구분되며, 그 각각은 전이의 내용적 

특성에 따라 다시 ‘긍정적 전이’와 ‘부정적 전이’로 나뉜다. 즉 일, 가족의 관계를 일에

서 가족으로의 긍정적 전이, 일에서 가족으로의 부정적 전이, 가족에서 일로의 긍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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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이, 가족에서 일로의 부정적 전이의 네 차원에서 파악하는 것이다(Grzywacz &

Marks 2000). 여기서 긍정적 전이는 촉진(facilitation)이나 강화(enhancement)로, 부정

적 전이는 갈등(conflict)이나 방해(interference) 개념으로 명명되기도 한다(Greenhaus

& Powell 2006; Grzywacz & Marks 2000; Ruderman et al. 2002; Rothbard 2001;

Wardsworth & Owens 2007; Wayne, Musisca, & Fleeson 2004).

이 모델에 입각한 초기 연구들은 주로 일과 가족 사이의 역할 압력에서 비롯되는 

충돌과 긴장이 개인의 삶의 질이나 건강, 가족이나 직장 동료, 나아가 조직 성과에까

지 광범위한 부정적 효과를 미칠 수 있음에 주목하여 그 실태를 구체화하는 한편, 부

정적 전이를 최소화하는 것을 일․가족 양립의 첩경이라고 보아 불균형을 야기하는 근

본원인과 유형을 파악하고 장애요인을 제거하려는 시도를 보여 주었다(Frone et al

1992; Greenhaus & Beutell 1985; Quick, Henry, & Quick 2004; Williams 2000). 국내

에서도 이런 흐름에 따라 일․가족 양립에 관한 초창기 연구들에서는 일․가족 간의 

부정적 전이 실태와 개인적, 심리적, 직무 특성상의 예측 변인들을 밝히고, 그 해소를 

위한 제반 정책을 계발하는 데에 집중하는 경향이 두드러졌다(장미경 2007; 송다영 외 

2010; 김금수 2003; 장수정 2007; 송다영 2008).

2000년대를 기점으로 일과 가족이 상호 호혜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이 부각되

면서 ‘긍정적 전이’의 차원이 주목받기 시작한다. 일․가족에 대한 갈등적 접근이 개인

의 심리적, 생리적 자원을 둘러싼 두 영역 간의 경쟁이 불가피하고 특정 역할 수행이 

자원 소모를 가져와 결국 다른 역할과의 갈등을 부추긴다고 보는 자원 소모모형

(resource drain model), 또는 결핍가설(scarcity hypothesis)에 기반했다면(Edward &

Rothbard 2000), 이 새로운 흐름은 한 영역에서 얻은 경험이나 지식, 긍정적 감정, 물

질적 자원 등이 다른 영역에서의 역할 수행에 도움을 준다는 다중역할향상가설

(work-family facilitation)을 근간으로 삼는다(김주엽 2006; Warner & Hausdorf

2009). 다중 역할의 효과를 강조하는 이 입장은 경험연구들을 토대로 일․가족 양립을 

상호 긍정적인 영향력을 반영하는 개념으로 확장하는 한편, 그 달성이 영역 간 ‘갈등 

감소’와 ‘촉진’을 유발하는 이중적 경로를 통해 가능하다는 사실을 환기시켜 주었다

(Butler et al 2005; Hill et al. 2001; Voydanoff 2005; Greenhaus & Powell 2006).

최근 많은 학자들이 일과 가족의 긍정적, 부정적 전이를 하나의 연구모형에 포함시

킴으로써 이 관계를 보다 상호적인 것으로 규정하는가 하면, 각각의 전이가 한 개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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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에서 순차적으로가 아니라 동시적으로 발생, 경험되는 것으로 전제하며 그 양상을 

총체적으로 조명하려는 경향을 보이는 것은 이와 같은 변화된 시각을 반영한다(Boyer

& Mosley Jr 2007; Voydanoff 2005; 김주엽 2006; 김주현․문영주 2010; 최현정 외 

2011). 본 연구 역시 이를 감안하여 “일․가족 간의 부정적 전이”와 “긍정적 전이”의 

차원을 모두 포함, 실제 각 개인이 어떠한 관점에서 일과 가족의 관계를 파악하고 있

는지, 또 그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규명해 내려 한다.

2. 일․가족 양립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

1) 일․가족 양립에 작용하는 제반 요인

일․가족 양립의 주제와 관련해 인과관계를 규명했던 선행 연구들은 주로 ‘실태’에 

초점을 맞추어 실제 일과 가족 간의 부정적, 긍정적 전이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다양한 맥락에서 추적하고자 시도해 왔다. 이들은 기혼 남녀가 일과 가족의 관계에 대

해 체화하고 있는 인식체계를 파악함으로써 실제 맞벌이 부부들만이 경험하는 현실과

는 별개로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이 두 영역의 관계에 대한 ‘상’에 주목

하는 본 연구와 다소 상이한 관점에서 출발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 연구들에

서 다뤄졌던 다차원적인 변인들을 조망해 보는 작업은 의미 있는 통찰력을 제공해 준

다.

먼저 초기의 흐름을 살펴보면 일․가족 양립을 다룬 연구들이 주로 두 영역 간의 

‘부정적 전이’나 맞벌이 가정이 처한 현실적 어려움이나 요구에 주목했던 만큼, 그 제

반 원인을 경험적으로 규명하려는 노력 또한 그만큼 활발했음을 목도할 수 있다. 일․

가족 양립이 개인이나 노동시장뿐 아니라 부부와 가족 차원의 과업으로 접근되어야 한

다는 자각 하에 다양한 변인들이 논의에 포함되었으나, 연구의 관심사나 초점에 따라 

주요 변인들이 취사선택되었고 연구 대상은 거의 예외 없이 여성이었다.

사회인구학적 변인으로는 연령, 학력, 소득이 빠지지 않고 조명되었다. 연령이 낮

을수록 일․가족 간 부정적 전이가 높아졌으며 학력의 영향력은 확인되지 않았고(송다

영 외 2010), 소득과 관련해서는 가구 소득이 높을수록 두 영역 간의 부정적 전이가 완

화된다는 연구(Grazywacz & Marks 2000)와 오히려 심화된다는 연구(Kirchmeyer &

Cohen 1999)가 병존하고 있다. 자녀의 수나 연령 역시 중요한 고려 대상이었다. 자녀

가 어릴수록, 그리고 전체 자녀 수 및 미취학 자녀 수가 많을수록 일․가족의 부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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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이는 일관되게 증대되는 경향을 보였다(Aryee 1992; Frone et al. 1992; Voydanoff

2005; Grzywacz et al. 2002; 유계숙 2010; 장수정 외 2009).

이상의 사회인구학적 변인들이 주로 통제변수로서 분석에 포함되었다면, 개인적 

차원에서의 가치관과 관련된 심리적 변인들이나 가족 차원에서 부부의 역할 수행과 연

계된 변인들의 효과를 밝히는 일은 관련 연구에서 보다 핵심적인 관심사가 되었다. 심

리 변인으로는 주로 성역할 이념이나 일에 대한 가치관이 조명되었고, 가족과 관련해

서는 부부가 수행하는 가사노동시간이나 자녀 양육시간, 근무 시간 등 다양한 변수들

이 다루어졌다. 그 결과를 살펴보면 성역할 이념의 경우에는 전통적인 성역할 태도가 

일․가족 간 부정적 전이를 증가시킨다는 결과(이진숙․최원석 2012)와 그 영향력이 

검증되지 않은 사례가 공존한다(한지숙․유계숙 2007). 일에 대한 가치관의 효과는 확

인되지 않았다(한지숙․유계숙 2007). 실제 역할 분담의 차원에서는 본인의 가사노동

이나 자녀 양육시간, 근무시간이 길어질수록 일․가족의 부정적 전이가 증가하며

(Williams 2000: Voydanoff 2005; 김용흔․이규만 2011; 이규만․김용흔 2007; 장수정 

외 2009), 남편의 근무시간은 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Grzywacz &

Marks 2000; Kangas & Rostgaard 2007; 유계숙 2010; 최윤정․김계현 2009).

일․가족 간의 긍정적 전이에 대한 영향 요인을 규명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그 논의

의 역사가 짧고 축적된 성과도 적은 편이기는 하지만 주요 변인으로 포함된 내용들은 

부정적 전이를 다룬 경우와 크게 다르지 않다. 사회인구학적 변인으로는 연령이 낮을

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일․가족 간 긍정적 전이가 증가했으며, 가구 소득의 영향력은 

그 반대였다. 자녀 수는 일, 가족 간의 긍정적 전이를 강화하는 역할을 하는 반면, 심

리적 요인인 성역할 이념이나 가치관의 영향은 증명되지 않았다(김옥선 2009; 김옥

선․김효선 2010; 류임량 2009). 부부의 역할 분담 차원에서는 본인의 가사노동시간이 

짧고 남편의 가사노동시간이 길수록 일․가족 간의 긍정적 전이가 뚜렷했다.

최근에는 보다 중립적이고도 종합적인 시각에서 긍정적 전이와 부정적 전이의 양 

차원을 포함하고 그 각각을 ‘가족→일’로의 전이와 ‘일→가족’으로의 전이로 세분화해 

관련 요인들을 조망하려는 시도가 증가하고 있다. 그 결과, 개인 변인 중 연령 면에서

는 20～30대에서 가족→일로의 부정적 전이를(정영금 2006), 연령이 높아질수록 가족→

일로의 긍정적 전이를 많이 경험했고(김성경 2011), 학력에 따른 차이는 없었다. 소득

의 효과는 역시 이중적이어서 일이 가족에 미치는 긍정적 전이와, 가족에서 일로의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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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적 전이를 동시에 강화시켰다(정영금 2006). 또한 자녀 수가 많고 첫 자녀의 연령이 

낮은 경우 특히 가족에서 일로 파급되는 부정적 전이가 심해졌다(정영금, 2006).

개인의 심리적 차원에서는 성역할 이념이 일․가족의 부정적 전이를 설명하는 데는 

유의한 예측력을 갖지 못했으나 긍정적 전이에는 영향을 주어 평등한 성역할 태도를 

가질수록 상호 긍정적 전이를 더 많이 느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한지숙․유계숙 

2007). 부부 간의 역할 분담 면에서는 본인의 가사 참여가 많아질수록 일과 가족 상호 

간의 긍정적 전이가 감소하고 일→가족으로의 부정적 전이가 증가한다. 남편의 가사 

참여는 여성이 일과 가족 간의 긍정적 전이를 더 많이 느끼게 했다. 또한 여성 본인의 

근무시간이 많아질수록 일→가족으로의 부정적 전이가 높아지고 가족→일로의 긍정적 

전이는 감소했다(김성경 2011; 정영금 2006).

이상의 다양한 요소들은 실제 일과 가족의 관계뿐 아니라 일․가족 양립 태도, 즉 

일과 가족이 어떤 방식으로 상호 영향을 주고받는지에 대한 인식에도 영향을 줄 수 있

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성역할 이념이나 일 중심적 가치관 같은 심리 변인과 본인 및 

배우자의 유급노동 시간 및 가사노동 시간을 포함하는 역할 분담 관련 변인, 그리고 

통제변인으로서의 사회인구학적 변인들을 종합하여 본 연구의 연구모형에 포함시키도

록 했다. 또한 기존 연구에서 부모에 대한 부양의식이 여전히 잔존하고 맞벌이 부부의 

경우 자녀 양육, 가사 등에서 부모의 도움을 받는 경우가 빈번한 한국사회의 특수성이 

고려되지 못했다는 점을 감안하여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와 도움을 주고받는 정도’를 

역할 분담과 연계된 가족 변인에 함께 포함시켜 가족의 역할 수행 측면을 보다 폭넓게 

파악할 수 있게 하였다.

2) 일․가족 양립과 성별에 따른 차이

일과 가족의 영역에서 양방향적으로 이루어지는 전이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인

과 인과관계의 설명에 있어 성별은 중요한 통제변인으로 간주되기도 했으나(김주엽 

2006), 대다수의 연구들이 주로 여성에 초점을 맞추었던 만큼 실제 성별 조절효과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대한 명확한 규명이 이루어진 경우는 상대적으로 드

물다. 남성과 여성을 비교․분석한 예로, 30～50대 취업 남녀를 대상으로 일․가족 전

이 정도와 관련 요인에서 드러나는 성차를 규명한 연구들(김진희․한경혜 2002; 한경

혜․김진희 2003)에서는 남녀 모두 부정적 전이는 일→가족으로의 전이가, 반대로 긍

정적 전이는 가족→일로의 전이가 더 큼을 지적한다. 그들은 여성의 경우 개인이나 가



86 조사연구

족 특성이 아닌 직업적 특성 변인이 일․가족 간 전이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반면, 남

성의 경우는 직업적 특성 외에도 가사분담률과 배우자 지원과 같은 가족 특성이 주효

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즉 여성은 노동시간이나 업무량 같은 직업 특성만이 일․가족 

관계에 영향을 미치나, 남성은 가사분담률이 높을수록, 부인의 지원이 높을수록 두 영

역 간의 부정적 전이가 감소되고 긍정적 전이가 증가한다는 것이다.

맞벌이 부부 981쌍을 대상으로 한 여성부의 조사(2003)는 이와 유사하게 가사분담

이 여성보다 남성에게 더 크게 영향을 준다고 보면서도 그 방향성에 있어서는 상반된 

결론을 내린다. 남성은 자신의 가사분담률이 감소할수록 일․가족 간 부정적 전이를 

적게, 긍정적 전이를 많이 경험하는데, 그 이유는 여성이 가사노동을 자기 일로 생각

하는 반면, 남성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가사노동량에 더 예민하게 반응하게 되고 그 

양이 많아지면 가정생활이 일에 지장을 준다고 느끼기 때문으로 보인다(이택면 외 

2003). 그러나 이러한 입장은 아직까지 축적된 성과가 적고, 서로 상충하는 결과를 보

이는 경우도 많아 보다 엄밀한 의미에서 남녀 간의 차이와 결정요인을 밝혀낼 수 있는 

접근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존 연구들에서 다루어 온 다차원적인 변인들을 고려하되, 일․

가족 양립 태도의 차원에서 두 영역 간의 부정적, 긍정적 전이에 대한 기혼 남녀의 인

식과 그 제반 요인을 ‘성인지적 관점(gender sensitive perspective)’에서 파악해 보고자 

한다. 성인지적 관점은 남성과 여성이 다르고 때로는 생물학적, 사회문화적 경험의 차

이에 기인하는 상반되는 이해와 요구를 가지고 있다고 보면서, 여성과 남성의 삶을 비

교하고, 남녀 특유의 경험을 반영하여 사회 현상이나 개념, 정책 등을 포괄적으로 검

토하는 관점을 의미하는 것으로, 일가족 양립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해서

도 남녀 차이를 세밀하게 포착해 낼 수 있는 인식론적 근거를 제공해 준다 하겠다.

Ⅲ. 연구 방법 및 절차

1. 연구 문제 

본 연구는 일․가족 양립과 관련해 기존 연구에서 다루어진 심리적 변인들과 역할 

분담과 관련한 가족 관련 변인들의 효과를 포괄적으로 검증하되, 남녀 간의 차이에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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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을 맞추어 각 변인들의 상대적인 영향력을 파악함으로써 남성과 여성 각각에게 적합

한 설명 모형을 도출해 내는 것을 목적으로 삼았다. 이를 위해 구체화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 문제 1. 전통적 성역할 이념과 일 중심적 가치관 등 개인 차원의 심리적 변

인들은 기혼 남녀의 일․가족 양립 태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 문제 2. 본인과 배우자의 임금노동 및 가사노동 시간과 그에 대한 만족도,

본인 및 배우자 부모와 도움을 주고받는 정도 등 역할 분담과 연

계된 가족 관련 변인들은 기혼 남녀의 일․가족 양립 태도에 어떠

한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 문제 3. 개인 차원의 심리적 변인들과 역할 분담과 연계된 가족 관련 변인

들의 상대적 영향력은 어떠한가?

연구 문제 4. 각 변인들의 효과는 남성과 여성의 경우에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가?

성과 여성 각각의 일․가족 양립 태도를 설명하는 데 적합한 연구

모형은 무엇인가?

2. 조사 방법 및 대상 

본 연구의 분석 자료는 한국연구재단의 사회과학지정주제 지원사업의 연구 과제로 

진행된 <세대 간 문화 경험과 문화 갈등>에서 전국의 20세 이상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2011년 7월 22일부터 8월 13일까지 실시된 설문조사 결과이다. 설문지 배포 및 수합,

자료 처리는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주)한국리서치가 담당했으며, 전체 조사 대상은 

1,500명이다. 조사 대상은 설문조사의 설계과정에서 지역 간 차이가 지나치게 클 것으

로 예상되는 읍, 면 등 농촌 거주자를 제외하고 대도시 및 중소도시의 동(洞)부 거주자

만으로 한정했고, 설문 응답이 어려운 80세 이상의 초고령 노인을 제외한 ‘20세 이상 

79세 이하’의 남녀 응답자를 모집단으로 설정하였다. 설문조사의 응답자 표본은 60세 

이상 응답자와 59세 이하 응답자를 각각 다른 방식으로 표집하는 ‘이중틀(dual frame)’

방식을 통해 추출되었다. 20세～59세의 표본응답자는 한국리서치의 마스터 샘플2)에 1

차 표집된 사람들 중 지역, 성, 연령대별 표본 수를 할당해 무작위로 추출하는 과정을 

거쳐 선정했다. 60세 이상의 표본응답자는 2단계 군집추출방식에 근거, 대도시와 중소

2) 한국리서치가 확보하고 있는 무작위적으로 추출된 21만명 규모의 도시지역 응답자 표집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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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에서 100개의 동을 1차 표본추출단위(PSU: Primary Sampling Unit)로 삼고 추출

된 각 PSU에서 60세 이상의 표본응답자를 5명씩 선정하였다.

1,500명의 응답자 중 60세 이상 응답자 500명, 59세 이하의 응답자는 1,000명으로 

나누어 배정하되 20세 이상 표본응답자는 10세 간격으로 동일한 표본 수를 할당하였

다. 각 연령대별 표본응답자 수를 동일하게 설계했으므로 분석과정에서 10세 간격 인

구의 표본응답자 수와 실제 해당 연령대의 인구수의 비율을 적용한 ‘사후층화 가중치

(post-stratification weights)’를 두어 셀별로 가중값을 부여하는 방식(cell weighting)’

으로 조사모집단과 표본응답자의 분포를 통일하는 통계적인 보정 작업을 했다. 본 연

구에서는 이 중 기혼 남녀 915명을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자료 수집은 두 가지 방식으

로 이루어졌다. 60세 이상 응답자에게는 훈련된 면접원이 가구별로 방문하여 대면면접

조사를 실시하였고, 59세 이하의 응답자는 웹설문을 이용한 자기기입식 조사(CAWI;

Computer Aided Web Survey)를 진행했다. 자료수집 기간은 대면면접이 2011년 7월 

27일부터 8월 13일까지, CAWI 조사가 7월 22일부터 7월 30일까지이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분석 대상인 915명 중 남성은 468명,

여성은 447명이다. 직업별 분포를 살펴보면 남성의 경우는 76.5%에 해당하는 358명이 

취업 상태에 있고, 미취업이거나 은퇴자인 경우가 110명이다. 여성은 직업을 가진 경

우가 173명으로 38.7%를 차지하며, 나머지 207명이 전업주부인 것으로 확인된다. 남

성 응답자의 경우 184명이, 여성은 344명이 배우자가 취업 상태에 있었다.

3. 척도의 구성 

1) 일․가족 양립 태도

일․가족 양립 태도는 일과 가족 간 부정적, 긍정적 전이에 대한 인식을 측정해 파

악하였다. 일․가족의 부정적 전이에 대한 인식은 Carlson et al.(2000)의 척도와 넷마

이어 외(Netemeyer et al. 1996)의 척도를, 긍정적 전이에 대한 인식은 Graywacz &

Marks(2000)의 척도를 활용해 5점 척도로 구성하되, 맞벌이가 아닌 기혼 남녀 모두가 

보편적 태도의 차원에서 답변할 수 있도록 표현상의 수정을 거쳤다. 설문에는 일→가

족, 가족→일로의 긍정적, 부정적 전이가 포함되었으나 분석 결과, 인식 차원에서는 

일․가족의 ‘긍정적 전이(5문항)’와, ‘부정적 전이(4문항)’의 두 요인만이 추출되어 이 

둘을 종속 변인으로 삼아 분석에 활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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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남자 여자 전체

연령

20대 1(0.2) 8(1.8) 9(1.0)

30대 60(12.8) 88(19.7) 148(16.2)

40대 88(18.8) 108(24.2) 196(21.4)

50대 116(24.8) 111(24.8) 227(24.8)

60대 109(23.3) 89(19.9) 198(21.6)

70대 94(20.1) 43(9.6) 137(15.0)

합계 468(100.0) 447(100.0) 915(100.0)

최종학력

중졸 이하 102(21.8) 104(23.3) 206(22.5)

고졸 이하 118(25.2) 105(23.5) 223(24.4)

4년제대학졸업 미만 63(13.5) 78(17.5) 141(15.4)

4년제대학졸업 이상 131(28.0) 140(31.4) 271(29.6)

대학원 이상 54(11.5) 19(4.3) 73(8.0)

합계 468(100.0) 446(100.0) 915(100.0)

월평균

가구총소득

199만원 이하 117(25.4) 87(20.1) 204(22.8)

200~399만원 144(31.3) 167(38.6) 311(34.8)

400~599만원 119(25.9) 115(26.6) 234(26.2)

600~799만원 47(10.2) 45(10.4) 92(10.3)

800만원 이상 33(7.2) 19(4.4) 52(5.8)

합계 460(100.0) 433(100.0) 893(100.0)

직업

관리자 78(16.7) 15(3.9) 93(11.0)

전문가 75(16.0) 13(8.7) 108(12.7)

사무직 30(6.4) 28(7.4) 58(6.8)

서비스직 48(10.3) 40(10.5) 88(10.4)

판매직 45(9.6) 32(8.4) 77(9.1)

기능/장치/기계조작 43(9.2) 7(1.8) 50(5.9)

단순노무 및 기타 39(8.3) 18(4.7) 57(6.7)

무직(주부 및 은퇴자 포함) 110(23.5) 207(54.5) 317(37.4)

합계 468(100.0) 380 848(100.0)

<표 1> 조사 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단위: 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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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인적 차원의 심리 변인 

개인적 차원의 심리 변인으로는 주관적 가치관인 ‘성역할 이념’과 ‘일 중심적 가치

관’이 다루어졌다. 성역할 이념을 광범위하게 조사한 결과 ‘전통적 성역할 태도(4문항)’

와 ‘전통적 가족주의(4문항)’의 두 요인이 추출되어 각각의 요인을 변인으로 삼았다.

‘일 중심적 가치관’은 일과 직장을 우선시하는 정도를 묻는 문항들로 구성되었다.

3) 부부 역할과 관련한 가족 변인

부부의 역할 분담과 직․간접적으로 연계된 가족 변인들의 하나로 기존에 일․가정 

양립과 관련해 주목받지 못했던 ‘자신 및 배우자의 부모와 상호 도움을 주고받는 정도’

가 독립 변인으로 포함되었다. 구체적인 부부 간 역할 분담은 자신과 배우자의 하루 

평균 가사노동 시간과 유급노동 시간을 응답자가 직접 기입하게 한 후 그 총량을 분단

위로 환산하여 파악했다. 또한 가사분담과 유급노동을 포함해 배우자와 일을 분담하

는 정도에 대한 주관적인 만족도를 5점 척도로 측정, 독립 변인으로 활용하였다.

4) 사회인구학적 변인 

응답자가 처해 있는 물리적 조건을 반영하는 본인의 연령, 교육수준, 본인과 배우

자의 취업 여부, 본인 소득 및 가구 소득 등의 사회인구학적 변인들과 총자녀 수, 막내 

자녀의 연령이 통제변인으로서 고려되었다. 이상의 변수들을 정리한 내용이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4. 자료 분석 절차

자료에 대한 통계 분석은 SPSS 15.0을 사용했다. 먼저 상관관계분석 및 다중공선

성 측정으로 변인 간의 상호작용효과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였고, 다수의 문항으

로 측정된 변인에 대해서는 요인 분석을 통해 변인의 타당성과 의미를 확정하였다. 주

요 분석기법으로는 성별에 따른 차이를 검증하기 위한 T-test와 위계적 회귀분석이 

활용되었다. 위계적 회귀분석은 전체 기혼남녀, 그리고 남성과 여성 각각에 대해 개인 

차원의 사회인구학적 변인 및 심리 변인만을 고려한 모형과 여기에 부부 역할과 관련

한 가족 변인을 추가한 모형에 대한 다중회귀분석을 단계적으로 실시하여 일․가족 양

립 태도를 설명하기에 적합한 모형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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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 변인 설명 

종속 

변인 

일・가족

양립태도

긍정적 전이에 

대한 인식 

(신뢰도: .741)

① 일을 하면 가정생활도 더욱 만족스러워진다 

② 일을 해야 식구들에게 더 인정받을 수 있다

③ 일을 하는 것은 삶의 보람과 활력을 준다

④ 일을 열심히 하기 위해서는 식구들이 그 일을 인정해 주는 것이 

필수적이다

부정적 전이에 

대한 인식

(신뢰도: 707)

① 집안일이나 자녀 양육은 직장생활에 지장을 준다 

② 가족이나 배우자의 요구에 맞추려면 업무와 관련된 활동들이 

방해받게 된다 

③ 직장에서 생긴 긴장이나 화 때문에 가족에게 평소와 다르게 

행동하게 된다 

④ 직장을 갖게 되면 가정생활에 지장을 준다 

⑤ 일에 매진할 것인지 가족에 집중할 것인지 선택해야 한다

독립

변인 

심리 변인 

성역할 이념

(신뢰도:
 .622, .648)

전통적 성역할 태도

① 맞벌이 부부는 집안일과 자녀 양육을 똑같이 부담해야 한다

② 결혼한 여성도 직장을 가져야 한다

③ 아버지는 자녀 교육 문제에 적극 관여해야 한다

④ 신부가 신랑보다 나이가 많아도 상관없다

전통적 가족주의

① 가장의 권위는 존중받아야 한다

② 처가살이는 가능한 한 피해야 한다

③ 취학 전 자녀는 어머니가 직접 돌보는 것이 좋다

④ 결혼한 여자는 친정보다는 시집일을 우선시해야 한다. 

일 중심적

가치관

(신뢰도: .534)

① 개인 사정이 있어도 직장 회식에는 참석해야 한다

② 사회생활을 잘하려면 술자리를 즐길 줄 알아야 한다

③ 휴일에도 일이 있다면 출근해야 한다

④ 처음 직장생활을 할 때에는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1년 이상 

다니면서 일을 배워야 한다

역할 

분담과 

연계된 

가족 변인 

본인 및 배우자 

부모와 도움 

주고받는 정도 

경제적 지원(생활비, 용돈 등), 집안일(청소, 요리, 심부름 등), 
가족원 돌봄(병간호, 아이 돌보기) 각각에서 도움을 주고받는 

정도를 1-3점까지로 측정

본인 근무시간
평일과 주말을 종합해 본인의 하루 평균 근무시간이 얼마나 

되는지를 기입하도록 한 후 분단위로 환산해 분석에 투입함

배우자

근무시간

평일과 주말을 종합해 배우자의 하루 평균 근무시간이 얼마나 

되는지를 기입하도록 한 후 분단위로 환산해 분석에 투입함

본인

가사노동시간

평일과 주말을 종합해 본인의 하루 평균 가사노동시간이 얼마나 

되는지를 기입하도록 한 후 분단위로 환산해 분석에 투입함

배우자

가사노동시간

평일과 주말을 종합해 배우자의 하루 평균 가사노동시간이 얼마나 

되는지를 기입하도록 한 후 분단위로 환산해 분석에 투입함

배우자와의 

일 분담 만족도

직장에서 하는 일과 집안일 모두를 합하여 볼 때 배우자와 전체 

일을 분담하는 정도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는지를 5점 척도로 측정 

통제

변인

사회인구학적 
변인 

  연령, 교육수준, 본인 취업 여부, 배우자 취업 여부, 
본인 소득, 가구 소득, 총자녀 수, 막내 자녀 연령

<표 2> 측정 도구에 대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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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기혼 남녀의 일 ․ 가족 양립 태도와 관련 요인

1. 성별에 따른 변인들의 전반적 분포와 평균 차이 

주요 변인들의 전반적인 분포 및 성별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먼저 심리 변인에서

는 전통적 성역할 태도 및 전통적 가족주의, 일 중심적 가치관 모두에서 남성의 평균 

점수가 여성보다 높은 것을 볼 수 있다(p <.001). 역할 분담과 연계된 가족 변인 중 자

신의 부모 및 배우자 부모와 도움을 주고받는 정도에 있어서는 모두 부모에게 도움을 

받는 정도가 도움을 드리는 정도보다 큰 가운데, 배우자 부모, 즉 장인 장모 또는 시부

모와 도움을 주고받기에 있어서 남성은 도움을 드리는 정도가(p <.001), 여성은 도움을 

받는 정도가 상대적으로 더 컸다(p <.05). 맞벌이 여부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

미하지 않았다.

항 목
남성 여성

t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심리적

변인들

전통적 성역할 태도 2.35 0.497 2.23 0.459 3.965***

전통적 가족주의 3.63 0.558 3.37 0.547 6.978***

일 중심적 가치관 3.31 0.588 3.09 0.596 5.606***

역할 분담과 

연계된 가족 

관련 변인들

부모에게 도움받기 4.6 1.12 4.45 1.21 1.843

부모에게 도움드리기 5.42 0.93 5.37 1.21 0.717

배우자 부모에게 도움받기 5.0 0.99 5.37 1.21 -4.987***

배우자 부모에게 도움드리기 3.97 0.98 3.84 0.88 1.996*

가사노동시간 (분단위) 61.67 58.11 340.47 254.36 -22.617***

근무시간 (분단위) 466.84 241.92 195.73 250.43 16.643***

배우자와의 일 분담 만족도 3.53 0.71 2.93 0.96 10.882***

<표 3> 심리 변인 및 가족 변인의 남녀 평균 t-검증 

* p< .05, ** p< .01, *** p<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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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남성 여성

t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일․가족 간 부정적 전이에 대한 인식 2.95 0.575 3.27  0.56 -8.547***

일․가족 간 긍정적 전이에 대한 인식 3.85 0.466 3.69 0.449 5.5***

<표 4> 일․가족 양립 태도의 남녀 평균 t-검증

* p< .05, ** p< .01, *** p< .001

가사노동 시간에 있어서는 남성의 경우 매일 1시간 남짓의 가사노동을 하는 데 반

해, 여성은 5.67시간을 할애하는 것으로 드러났다(p <.001). 여성의 경우 취업에 따른 

차이가 커서 전업주부의 가사노동시간이 취업주부의 1.5배 정도에 달한다(p <.001). 남

성의 경우에는 가사노동시간의 편차가 적고, 맞벌이 여부에 따라 하루 평균 20분 정도

의 차이만을 보였다(p <.001). 이 결과는 부인의 가사노동시간이 여성의 취업 여부와 

무관하게 남편을 크게 압도하며, 남편의 하루 가사노동시간이 맞벌이여부에 크게 좌

우되지 않는다는 기존 연구결과들(여성부 2003; 이택면 외 2009;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2)을 떠올리게 한다. 유급노동시간은 남성이 하루 평균 약 7.78시간, 여성이 3.26시

간 정도로 남성 쪽에 2배 이상 집중되어 있다(p <.001). 가사와 유급노동을 포함한 배

우자와의 전체적인 일 분담에 대한 만족도를 보면 남성에 비해 여성이 덜 만족하는 편

이다(p <.001). 맞벌이 여부에 따른 만족도의 차이는 없었다.

일․가족 양립 태도는 일․가족 간 긍정적 전이에 대한 인식이 남녀를 불문하고 부

정적 전이에 대한 인식을 크게 압도했다. 실제 맞벌이 부부의 삶에서 두 영역 간에 긍

정적 전이보다 부정적 전이가 더 강하게 나타난다고 보고했던 선행 연구들(한경혜․김

진희 2003; Frone et al. 1992; 김진희․한경혜 2002)을 생각할 때, ‘인식’의 측면에서는 

사람들이 일과 가족을 보다 호혜적이고 이상적인 상생관계로 설정하는 경향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일․가족 간 부정적 전이는 여성이, 긍정적 전이는 남성이 더 강하게 인식

했다(p <.001). 남녀 모두에서 맞벌이 여부에 따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2. 일․가족 양립 태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과 상대적 영향력

1) 일․가족 양립에 대한 전반적인 태도의 예측 변인

일과 가족의 상호관계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와 그 상대적 영향력을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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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하기 위해 먼저 기혼 남녀 전체를 대상으로 “긍정적 전이에 대한 인식”에 미치는  

변인들의 효과를 위계적 회귀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실제 분석 과정에서는 1차로 통

제변인인 사회 인구학적 변인을, 2차로 심리 변인을, 마지막으로 역할 수행과 연계된 

가족 변인을 투입하였으나, 모든 분석에서 심리 변인 투입시 유의미한 변인의 종류나 

상대적인 크기 면에서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사회인구학적 변인과 심리적 변인 투입 

단계를 하나로 축약하여 표로 제시하였고, 결과 기술에 있어서도 편의상 이를 1단계

로, 이후의 가족 변인 투입단계를 2단계로 기술하였음을 밝혀 둔다.

먼저 사회인구학적 변인과 심리 변인을 분석에 포함시켰을 때는 심리 변인인 ‘성역할 

이념’과 ‘일 중심적 가치관’의 영향만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 성역할 이념의 경우 ‘전

통적 성역할 태도(=.-25, p<.001)’는 부적으로, ‘전통적 가족주의(=.22, p<.001)’

는 정적으로 일․가족 간 긍정적 전이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주었다. 이는 전통적 성

역할 태도가 일과 가족 간의 긍정적 전이를 낮게 평가하게 하는 반면, 전통적 가족주

의는 오히려 두 영역을 상호 호혜적으로 이해하게 하는 상반된 효과를 지니고 있음을 

의미한다. 성역할 이념보다 예측력이 다소 작기는 하나 ‘일 중심적 가치관(=.18, p

<.001)’ 역시 정적인 영향을 행사한다. 일 중심적 가치관이 강할수록 두 영역이 서로 긍정

적으로 작용한다는 인식이 강해지는 것이다. 이때의 수정된 R 제곱값은 19.6%였다.

여기에 부부의 역할 수행과 관련된 가족 변인들을 투입한 결과, 앞서 유의했던 ‘전

통적 성역할 태도(=-.25, p <.001)’와 ‘전통적 가족주의(=22, p <.001)’, ‘일 중심적 

가치관(=.17, p <.001)'의 효과가 유지되는 가운데, 새롭게 투입한 변인 중 ’배우자 

부모님께 도움받기(=-.16, p <.05)'의 영향력이 추가로 확인되었다. 배우자 부모님

께 도움을 많이 받을수록 일․가족 간의 긍정적 전이에 대한 인식도는 낮아지는데, 이

는 현실적으로 배우자 부모님에게 도움을 받아야만 하는 불가피한 상황이 존재하거

나, 부부 중심성이 당연시되는 현대 사회에서 배우자 부모에게 도움을 받고 있다는 것 

자체가 부담으로 작용함으로써 일과 가족의 관계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저해한 결과

가 아닌가 싶다. 영향력의 크기는 ‘전통적 성역할 태도’, ‘전통적 가족주의’, ‘일 중심적 

가치관’, ‘배우자 부모님께 도움받기’ 순으로 심리 변인들의 효과가 두드러진다. 부부

간의 직접적인 역할 수행을 보여 주는 변인들의 영향은 검증되지 못하여 2단계에서의 

수정된 R 제곱값은 1단계에서 다소 상승한 20.1% 수준에 머물렀다.

이렇게 두 모형 모두에서 ‘전통적 성역할 태도’가 가장 큰 예측력을 보인 것은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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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만한 현상이다. 성역할 이념에 대해서는 평등한 성역할 태도를 가질수록 두 영역 

간 긍정적 전이를 더 많이 느낀다는 주장(한지숙․유계숙 2007)과 차이가 없다는 입장

(김옥선․김효선 2010; 류임량 2009)이 대립해 왔는데, 본 연구의 결과는 이 변수의 효

과가 ‘현실’에서뿐 아니라, ‘인식’의 차원에서도 의미 있는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또한 전통적 가부장적 가족에 의미를 두고 가족 단위를 중시하는 ‘전

통적 가족주의’와 일과 조직에 대한 높은 충성도가 특징인 ‘일 중심적 가치관’이 언뜻 

상반된 것으로 보이면서도 유사하게 일․가족의 긍정적 전이에 대한 인식에 정적인 효

과를 미친다는 결과 또한 흥미롭다. 이는 한쪽에 방점을 두는 태도가 오히려 일과 가

족을 갈등적이기보다 상생적인 관계로 인식하는 근거가 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반면 

본인의 근무시간이나 가사노동시간이 짧을수록, 배우자의 근무시간이 짧고 가사노동

시간이 길수록 일․가족 간에 긍정적 전이가 증가한다는 기존 논의(김옥선․김효선 

2010; 류임량 2009; 김성경 2011)와는 달리 부부의 역할 수행과 관련된 가족 변인들의 

영향력은 전혀 드러나지 않았고, 총자녀 수처럼 긍정적 전이를 강화하는 것으로 논의

되어 온 사회인구학적 변인들의 효과(김옥선․김효선 2010)도 증명되지 못했다.

일․가족 양립 태도의 또 다른 측면인 “일․가족 간 부정적 전이에 대한 인식”에 대

해 전체 기혼 남녀를 대상으로 같은 통계적 분석 절차를 거친 결과, 1단계에서는 ‘성별

(=-.28, p <.001)’과 ‘연령(=-.18, p <.05)’, ‘전통적 가족주의(=.23, p<.001)’의 

영향이 검증되었다. ‘성별’에 따라서는 남성에 비해 여성이 두 영역이 상호 갈등적인 

관계에 놓여 있다는 인식을 강하게 보여 주었다. 그 다음으로는 ‘전통적 가족주의’의 

영향력이 커서, 전통적 가족주의가 강할수록 일, 가정의 부정적 전이 또한 높게 생각

하는 경향이 있었다.
3)
‘연령’은 상대적으로 영향력의 크기가 작기는 하지만, 연령이 높

을수록 두 영역 간 부정적 전이에 대한 인식이 낮아지는 양상을 보인다.

그러나 부부의 역할 분담과 연계된 가족 변인들을 투입하자 ‘성별’과 ‘연령’의 효과

는 사라지고, 심리 변인인 ‘전통적 가족주의(=.23, p <.001)’의 영향만이 유지되었

3) 전통적 가족주의는 일․가족간 긍정적, 부정적 전이에 대한 인식을 함께 강화하는 양가적인 영

향력을 보이는데, 이는 본 연구에서 일가족 양립 태도를 일→가족, 가족→일의 차원을 포함하

는 총체로서 다룬 데서 비롯된 결과로 보인다. 요인분석 결과 일․가족 양립 태도가 긍정적,

부정적 차원으로만 분류되어 이 둘을 종속변인으로 사용했는데, 전통적 가족주의는 가족→일

로의 긍정적 전이와, 일→가족으로의 부정적 전이를 높게 평가하는 근거가 될 수 있기에 전체

적으로 긍정적, 부정적 전이에 대한 인식을 동시에 강화하는 것으로 보여질 수 있다.



96 조사연구

다. 일․가족 간 긍정적 전이에 있어서도 성역할 이념의 효과가 입증된 경우(이진숙․

최원석 2012)와 그렇지 않은 경우(한지숙․유계숙 2007)가 존재함을 생각할 때 이 결과

는 성역할 이념이 ‘전통적 가족주의’의 형태로 유의미한 차이를 야기하고 있음을 확인

케 한다. 가족 변인으로는 ‘부모님께 도움받기(=.14, p <.05)’와 ‘배우자와의 전반적

인 일 분담 만족도(=-.14, p <.01)’의 효과가 확인되었다. 이 두 변인은 ‘전통적 가

족주의’의 뒤를 이어 비슷한 수준으로, 그러나 상반된 방향으로 종속변인에 영향을 준

다. 일․가족 간 부정적 전이에 대한 인식이 부모로부터 도움을 많이 받을수록 증가하

고, 배우자와의 전반적인 역할 분담 정도에 만족할수록 감소하는 것이다. ‘부모에게 

도움받기’가 지닌 부적 영향력은 앞서 긍정적 전이에 대한 인식에서 ‘배우자 부모에게 

도움받기’가 그러했듯이, 부모로부터 도움을 받아야만 하는 상황이나 도움으로 인한 

부담감이 일과 가족의 관계를 상호 부정적인 것으로 인식하게 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긍정적 전이에 대한 인식에서는 배우자 부모와의 관계가, 부정

적 전이에 대한 인식에서는 자신의 부모와의 관계가 더 주효하게 작용하는 것도 특징

적이다. 회귀식의 수정된 R 제곱값은 모형 1에서 9.7%였던 것이 역할 변인들까지 포

함한 2단계에서는 13.3%로 상승하여 앞서 살펴본 긍정적 전이의 경우보다 한층 큰 설

명력의 증가를 보였다.

이상의 결과를 보면 일․가족의 부정적 전이를 강화하는 요인으로 어느 정도 일관

되게 인정받아 온 연령이나(송다영 외 2010) 전체 자녀 수 및 미취학 자녀의 존재(Aryee

1992; Frone et al. 1992; Voydanoff 2004; Grzywacz et al. 2002; 유계숙 2010; 장수정 

외 2009; 정영금 2006), 본인의 가사노동이나 자녀 양육시간, 근무 시간(Willians 2000;

Voydanoff 2005; 김용흔․이규만 2011; 이규만․김용흔 2007; 장수정 외 2009; 전서영 

외 2008) 등이 보다 추상적인 차원에서 일과 가족의 관계를 이해하는 방식에는 영향을 

주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일․가족 간 부정적 전이를 강화시키는 것으로 간

주되어 온 배우자의 근무시간(Grzywacz & Marks 2000; Kangas & Rostgaard 2007;

2010; 유계숙 2010; 최윤정․김계현 2009) 역시 효과가 확인되지 않는다. 반면 실제의 

역할 분담 정도보다 그에 대한 만족도나 부모에게 도움 드리기 같은 부가적 요인이 오

히려 주효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객관적인 사실보다 주관적인 평

가나 특정 영역에서의 역할 수행이 오히려 일과 가족 상호 간의 부정적인 효과를 크게 

인식하도록 하는 원천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시사해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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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가족 양립 태도 

긍정적 전이에 

대한 인식 

부정적 전이에 

대한 인식 

모형 1() 모형 2() 모형 1() 모형 2()

개인 차원

사회인구학적 변인 

및 심리적 변인들

성별 -0.105 -0.124 0.278*** 0.108

연령 0.082 0.063 -0.179* -0.155

교육수준 0.042 0.058 0.037 0.022

본인 취업 여부 -0.066 -0.037 0.027 -0.016

배우자 취업 여부 0.053 0.093 0.062 0.111

본인 소득 -0.067 -0.057 -0.035 -0.017

가구 소득 0.033 0.036 0.023 -0.011

총자녀 수 -0.034 -0.051 -0.017 -0.022

막내 자녀 연령 0.099 0.079 0.085 0.092

전통적 성역할 태도 -.0252*** -0.247*** -0.054 -0.056

전통적 가족주의 0.221*** 0.220*** 0.233*** 0.227***

일 중심적 가치관 0.183*** 0.174*** 0.033 0.051

가족 차원

역할 분담과 연계된 

가족 관련 변인들

부모에게 도움받기 0.045 0.136*

부모님에게 도움드리기 0.075 -0.046

배우자 부모에게 도움받기 -0.155* -0.03

배우자 부모에게 도움드리기 0.004 -0.034

본인근무시간(분단위) 0.094 -0.124

배우자근무시간(분단위) 0.06 0.034

본인가사노동시간(분단위) 0.059 -0.028

배우자가사노동시간(분단위) -0.021 -0.122

배우자와의 일 분담만족도 0.068 -0.143**

F 8.099*** 5.181*** 4.127*** 3.543***

R² 0.224 0.249 0.128 0.185

Adjusted R² 0.196 0.201 0.97 0.133

<표 5> 기혼 남녀의 일․가족 양립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

* p< .05, ** p< .01, *** p<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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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별에 따른 일․가족 간 긍정적 전이에 대한 인식의 예측 변인

이제 일․가족 간 양립 태도 중 긍정적, 부정적 전이에 대한 인식의 두 차원을 나누

어 그 영향요인에 있어서의 남녀 차이를 조명해 보도록 한다. 먼저 남성의 경우 사회

인구학적 변인 및 심리 변인이 두 영역 간 “긍정적 전이에 대한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심리 변인인 ‘전통적 성역할 태도(=-.33, p <.001)와 ’전통적 가족주의

(=.23, p <.01)‘, ‘일 중심적 가치관(=.16, p <.01)’의 영향력이 통계적으로 검증되

었다. 이는 전체 기혼 남녀를 대상으로 한 것과 같은 결과이다.

여기에 부부의 역할 수행과 관련된 가족 변인들을 투입하자 모형의 수정된 R 제곱

값은 17.8%에서 19.1%로 다소 상승했으며, 1단계에서 유의했던 ‘전통적 성역할 태도

(=-.32, p <.001)’와 ‘전통적 가족주의(=22, p <.01)’, ‘일 중심적 가치관(=17, p

<.01)' 이외에 ‘본인의 가사노동시간(=-.10, p <.05)’ 및 ‘배우자와의 전반적인 일 

분담 만족도(=.16, p <.01)’의 영향력이 추가로 확인되었다. ‘성역할 이념’, ‘일 중심

적 가치관’, ‘일 분담 만족도’가 순서대로 높은 예측력을 보이는 것은 전체 기혼 남녀를 

분석 대상으로 삼았을 때와 동일하나, 남성의 경우 ‘전반적인 역할 분담 만족도’나 ’본

인의 가사노동시간‘이 그 뒤를 이어 새롭게 부각된 것이 눈길을 끈다. 남성들은 자신의 

가사노동시간이 줄어들수록, 부인과 만족스러운 역할 분담을 하고 있다고 느낄수록 

일과 가족이 상호 긍정적으로 작용한다고 생각하였다. 이는 남성의 경우 여성과 다르

게 본인의 가사노동시간이 직접적으로 일․가족 간의 긍정적 전이를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한다는 기존의 발견과 일치하는 결과이다(김진희․한경혜 2001; 마경희 2004). 이

는 가사노동의 일차적 책임감을 갖지 않는 남성이 가사를 많이 분담하거나 자신이 부

인보다 더 과중한 역할을 수행한다고 느낄 경우 더 민감하게 그에 반응하게 되어 일과 

가족의 관계를 갈등적으로 이해하게 되는 때문이 아닌가 싶다. 전체 응답자들을 대상

으로 했을 때는 유의미했던 ’배우자 부모에게 도움받기‘는 남성의 경우 영향이 없었다.

여성의 경우 1단계에서는 심리적 변인 중 성역할 이념의 두 차원, 즉 ‘전통적 성역

할 태도(=-.31, p <.001)’와 ‘전통적 가족주의(=.19, p <.01)’의 영향력만이 통계적

으로 유의미하다. 여성의 경우 전체 기혼 남녀를 대상으로 했을 때나 남성에게 유의미

했던 ‘일 중심적 가치관’의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1단계에서 모형의 수정된 R 제곱

값은 14.3%였다. 가족 변인들을 추가 투입한 이후에도, ‘전통적 성역할 태도(

=-.31, p <.001)’와 ‘전통적 가족주의(=.18, p <.01)’의 영향력은 그대로이나, 새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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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고려된 변인들의 효과는 전혀 포착되지 않는다. 전체 기혼 남녀의 경우 유의미했던 

‘배우자 부모에게 도움받기’나 남성의 사례에서 중요했던 ‘배우자와의 일 분담 만족도’

및 ’본인의 가사노동시간‘ 역시 여성의 경우에는 일과 가족 간의 긍정적 전이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

여성에게 성역할 이념의 효과 외에 다른 변수들의 영향력이 전혀 가시화되지 않고 

있음은 특징적이다. 기존에 여성을 대상으로 했던 다수의 연구(김성경 2011; 정영금 

2006; 류임량 2009)에서 여성 자신의 가사노동 및 근무시간이 짧아질수록, 남편의 가사

노동 시간이 길어질수록, 또한 남편의 근무시간이 짧아질수록 일․가족 간의 긍정적 

전이가 증가했던 것과는 달리 일과 가족의 관계에 대한 ‘인식’을 다루는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역할 수행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변인들의 효과가 확인되지 않았다. 여성의 

일․가족 간 긍정적 전이와 각각 부적, 정적 상관관계를 맺는 것으로 드러났던 ‘연령’

과 ‘총자녀 수’의 영향력(김옥선 2009; 김옥선․김효선 2010; 류임량 2009; 정영금 2006)

도 없었다. 회귀식의 수정된 R 제곱값 역시 모형1에서 14.3%였던 것이 역할 변인들을 

추가로 투입한 모형2에서는 오히려 13.6%로 다소 하락하였다. 이는 남성의 경우 역할 

변인들의 투입으로 다소간이나마 회귀식의 설명력이 상승했던 것과는 상이한 결과다.

이상의 결과는 남녀 모두에게 심리적 차원의 변인들이 중요하기는 하지만 남성은 개

인 차원과 역할 분담 차원의 변인들이 함께 작용하여 그 수준을 결정하는 데 비해 여성

의 경우에는 역할 분담 상황보다는 개인적인 가치관이 일과 가족 간의 긍정적 전이에 

대한 인식을 좌우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남성에게는 심리 변인과 역할 변인을 포함

한 통합적 모형이 유의한 반면 여성에 있어서는 오히려 심리 차원의 변인만을 포함시키

는 설명틀이 일․가족 간의 긍정적 전이를 해석하는 데 더 적합하다는 의미이다.

여기에는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 첫 번째는 여성 본인과 배우자의 가사노동시간

이나 유급노동시간 같은 역할 변인이 실제 현실에서는 일․가족 간의 긍정적 전이에 

영향을 미치는 것과는 달리(김성경 2011; 정영금 2006), 일과 가족의 관계에 대한 ‘상’

에는 별다른 차이를 초래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선행 연구들이 맞벌이 가구를 대상으

로 실제 일과 가족이 서로 영향을 미치는 측면에 주로 초점을 맞추었던 반면 본 연구

는 보다 관념적인 차원에서의 두 영역의 관계에 대한 일반적인 태도를 다루었기 때문

에 이러한 차이가 발생했을 수 있다. 두 번째 해석은 여성이 1차적으로 가사노동과 자

녀 양육의 책임을 지고 있는 현실을 생각할 때, 가사를 비롯한 역할 수행이 일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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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가족 간 긍정적 전이에 대한 인식

남성 여성 

모형 1() 모형 2() 모형 1() 모형 2()

개인 차원

사회인구학적 변인 

및 심리적 변인들

연령 0.065 0.084 0.196 0.162

교육수준 -0.005 -0.01 0.025 0.043

본인 취업 여부  -0.092 -0.082 -0.047 0.018

배우자 취업 여부 0.140 0.130 0.047 0.076

본인 소득 -0.249 -0.156 -0.096 -0.124

가구 소득 0.227 0.145 0.048 0.079

총자녀 수 0.025 -0.014 -0.066 -0.09

막내 자녀 연령 0.109 0.027 0.038 0.055

전통적 성역할 태도 -0.332** -0.323** -0.312*** -0.306***

전통적 가족주의 0.228*** 0.221*** 0.186** 0.181**

일 중심적 가치관 0.159** 0.174** -0.009 -0.019

가족 차원

역할 부담과 

연계된 가족 관련 

변인들

부모에게 도움받기 -0.002 0.081

부모님에게 도움드리기 0.056 0.061

배우자 부모에게 도움받기 -0.172 -0.113

배우자 부모에게 도움드리기 -0.009 0.056

본인근무시간(분단위) -0.116 0.189

배우자근무시간(분단위) 0.108 -0.04

본인가사노동시간(분단위) -0.10* 0.174

배우자가사노동시간(분단위) 0.047 -0.042

배우자와의 일 분담만족도 0.158** 0.085

F 3.928*** 2.650*** 4.008*** 2.560***

R² 0.238 0.291 0.190 0.222

Adjusted R² 0.178 0.191 0.143 0.136

<표 6> 남녀의 일․가족 간 긍정적 전이에 대한 인식의 예측변인들

* p< .05, ** p< .01, *** p<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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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로 간주되어 별다른 파급효과를 갖지 못하는 반면, 현실의 역할 분담 상황을 ‘해

석’하는 근간이 되는 성역할 이념의 차이가 일․가족 간의 관계를 인식하는 보다 근본

적인 힘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김진희․한경혜(2010)의 연구는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해 준다. 이들은 남성의 경우 가사 분담율이나 배우자 취업 여부, 배우

자의 지원 같은 가족 요인이 직업이 가족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상쇄하고 긍정적

인 영향을 상승시키는 반면, 여성에게는 이러한 가족 요인의 영향이 전혀 확인되지 않

았다고 보고하고 있는데, 이 결과는 가족 내 여성 역할이 지닌 고정성과 그것을 당연

시하는 여성들의 내면화된 가치관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은 

추론에 근거한 것인만큼 추후 이에 대한 보다 엄밀한 검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3) 성별에 따른 일․가족 간 부정적 전이에 대한 인식의 예측 변인

다음으로 두 영역 간 “부정적 전이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주는 변인들을 살펴본 결

과, 남성의 경우 1단계에서 영향력이 통계적으로 검증된 변인은 본인의 ‘연령(

=-.25, p <.01)’과 ‘막내자녀의 연령(=.29, p <.05)’, 성역할 이념 중 ‘전통적 가족주

의(=.26, p <.01)’였다. 막내 자녀의 연령이 예측력이 가장 크고, 전통적 가족주의,

연령이 그 뒤를 따른다. 막내 자녀의 연령이 많을수록, 전통적 가족주의가 강할수록,

연령이 낮을수록, 일과 가족을 상호 갈등적인 관계로 이해하는 경향이 강하다. 남성의 

경우 전체 기혼 남녀에서는 유의미하지 않았던 ‘막내자녀의 연령’이 일과 가족의 관계

를 부정적으로 이해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이 변인은 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Williams et al. 2001; 김옥선 2008; 송다영 2010; 유계숙 2008; 장

수정 외 2009)에서는 일․가족 간의 부정적 전이를 강화하는 변인으로 밝혀진 바 있는

데, 본 연구에서는 그 효과가 남성의 경우에만 유효할 뿐 아니라 그 방향성 또한 반대

인 것이 흥미롭다. 이는 자녀 양육의 1차적 책임이나 부담에서 벗어나 있는 남성들이 

자녀가 어릴 때 일․가족 간의 관계를 보다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자녀가 성장할수록 

두 영역의 관계를 갈등적인 성격으로 간주하게 되는 탓이 아닌가 싶다.

다음 단계로 부부 역할과 관계된 변인들을 투입하자 앞서 유의했던 변인들의 영향

력은 유지되었으나, 새롭게 투입된 변인들의 효과는 유효하지 않았고, 모형 자체의 유

의미성 또한 사라졌다. 이는 전체 기혼남녀를 대상으로 한 분석의 경우 역할 변인들을 

투입했을 때 ‘부모에게 도움받기’나 ‘배우자와의 전반적인 일 분담 만족도’ 등의 효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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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적으로 검증되는 한편 모형의 설명력 역시 상승했던 것과 대조적이다. 남성의 일

과 가족 간의 부정적 전이에 대한 인식을 설명하는 데 부부간의 역할 변인은 전혀 예

측력을 갖지 못하였다. 기존 연구(김진희․한경혜 2002)에서 일․가족 간의 긍정적 전

이를 약화시켰던 본인의 가사노동시간 역시 유의미한 변수가 아니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부부의 역할 수행과 관련한 가족 변인은 남성이 일과 가족 간의 관계에 있

어 부정적 전이가 아닌 ‘긍정적 전이’에 대한 인식을 형성하는 데에만 영향을 주는 것

으로 볼 수 있다. 또한 1단계에서의 회귀식의 수정된 R 제곱값 역시 6.9% 수준에 불

과했던 것으로 봐서, 남성의 경우 개인적 요인들 이외에 직장과 관련한 환경적 요소나 

제도적 지원 같은 거시적인 차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으리라 판단된

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남성의 평균 가사노동시간이 여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훨씬 짧

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남성들이 생각하는 가족과 일 사이의 부정적 전이가 가족→일

로의 방향보다는 일→가족의 방향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크고, 이러한 맥락에서 일과 

관련한 직무 특성이나 노동 강도, 직장의 가족친화적인 분위기나 제도 등의 다양한 요

소가 일․가족 간의 부정적 전이에 대한 인식에 주요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을 가능성

을 간과할 수 없을 것이다.

여성의 경우 1단계에서는 전체 기혼 남녀는 물론 남성 집단에서도 나타났던 ‘전통

적 가족주의(=.22, p <.01)’의 영향이 동일하게 확인되었다. 여성도 가족주의적인 가

치관을 내면화할수록 두 영역의 상호관계를 부정적으로 봤다. 전체 기혼 남녀 및 남성

을 대상으로 했을 때 유의미했던 ‘연령’이나, 남성에게 영향을 미쳤던 ‘막내 자녀 연령’

의 효과는 여성에게는 해당되지 않았다. 1단계의 수정된 R 제곱값은 4.7%였다.

2단계에서 가족 변인들을 추가로 투입하자, ‘전통적 가족주의(=.19, p <.01)’의 영

향력이 유지되는 가운데, 기혼 남녀 및 남성만을 대상으로 했을 때는 나타나지 않았던 

‘배우자의 가사노동시간(=-.24, p <.001)’의 효과가 새롭게 부각되었다. 영향력의 

크기 면에서 ‘배우자의 가사노동시간’은 ‘전통적 가족주의’를 압도해서, 여성에게 배우

자의 가사노동시간이 일과 가족이 상호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인식을 감소시키는 

주요한 변인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배우자의 가사노동시간은 선행 연

구(김성경 2011)에서는 주로 부정적 전이보다는 긍정적 전이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으

로 두 영역 간의 관계에 개입하는 것으로 나타났었는데, 본 연구에서는 이 변인이 부

정적 전이를 감소시키는 효과만을 갖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 특기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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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가족 간 부정적 전이에 대한 인식

남성 여성 

모형 1() 모형 2() 모형 1() 모형 2()

개인 차원

사회인구학적 변인 

및 심리적 변인들

연령 -0.248** -0.253** -0.117 -0.051

교육수준 -0.05 -0.052 0.106 -.086

본인 취업 여부  -0.081 -0.088 0.06 0.043

배우자 취업 여부 0.06 0.057 0.097 0.084

본인 소득 -0.166 -0.131 -0.012 -0.017

가구 소득 0.101 0.081 0.021 -0.045

총자녀 수 -0.057 -0.097 0.004 0.035

막내 자녀 연령 0.292* 0.280* -0.074 -0.079

전통적 성역할 태도 0.032 0.004 -0.141 -0.099

전통적 가족주의 0.259** 0.232** 0.216** 0.193**

일 중심적 가치관 0.117 0.111 -0.023 -0.01

가족 차원

역할 부담과 

연계된 가족 관련 

변인들

부모에게 도움받기 0.131 0.152

부모님에게 도움드리기 0.002 -0.133

배우자 부모에게 도움받기 -0.087 0.075

배우자 부모에게 도움드리기 -0.138 0.079

본인근무시간(분단위) -0.046 -0.044

배우자근무시간(분단위) -0.079 0.113

본인가사노동시간(분단위) 0.006 -0.072

배우자가사노동시간(분단위) -0.099 -0.236**

배우자와의 일 분담만족도 -0.107 -0.076

F 2.000** 1.577 1.892** 2.529***

R² 13.7 19.6 4.7 13.3

Adjusted R² 6.9 7.2 10.0 22.0

<표 7> 남녀의 일․가족 간 부정적 전이에 대한 인식의 예측변인들

* p< .05, ** p< .01, *** p<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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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기혼 남녀 대상의 분석에서 나타났던 ‘부모에게 도움받기’나 ‘배우자와의 전반

적인 일 분담 만족도’의 영향력은 여성만을 대상으로 했을 때는 사라졌다. 회귀식의 수

정된 R 제곱값은 2단계에서 13.3%로 비교적 큰 상승폭을 보여 부부의 역할과 관련된 

변인들을 포함할 때 일과 가족 간의 부정적 전이에 대한 여성들의 인식을 설명할 수 

있는 보다 효과적인 설명틀이 도출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여성이 현실에서 경험

하는 일․가족 간 부정적 전이를 완화하는 것으로 논의되어 온 연령이나(송다영 외 

2010) 전체 자녀 수(Frone et al. 1992; Voydanoff 2004; Grzywacz et al. 2002; 김선희 

2010; 유계숙 2010; 장수정 외 2009; 정영금 2006)의 효과는 입증되지 않았다. 또한 

일․가족 간 부정적 전이를 증가시킨다고 알려진 본인의 가사노동 및 자녀 양육시간,

근무시간, 배우자의 근무시간(김성경 2011; 김용흔․이규만 2011; 마경희 2004; 유계숙 

2010; 정영금 2006; 최윤정·김계현 2010; Kangas & Rostgaard 2007) 역시 본 연구에서

는 유의미한 영향력을 갖지 못했다

Ⅴ.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 도출된 결과를 요약해 제시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성별에 따른 주요 변인들의 분포를 살펴보면 심리적 차원에서는 남성이 여성

에 비해 더 전통적인 성역할 태도와 가족주의, 일 중심적 가치관을 지니고 있다. 역할 

분담과 관련해 자신의 부모 및 배우자 부모와 도움을 주고받는 정도를 보면 배우자 부

모와 도움을 주고받는 정도에 있어 남성은 도움을 주는 정도가, 여성은 도움을 받는 

정도가 상대적으로 더 크다. 평균 가사노동시간은 여성이 남성에 비해 5.7배 가까이 

길다. 반면 유급노동시간은 남성 쪽에 2배 이상 집중되어 있다. 배우자와의 전체적인 

일 분담 만족도는 남성이 여성보다 높다. 일․가족 양립 태도에 있어서는 여성이 부정

적 전이를, 남성이 긍정적 전이를 상대적으로 더 강하게 인식했다.

둘째, 전체 기혼 남녀를 대상으로 “일․가족 간 긍정적 전이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보면, ‘전통적 성역할 태도’와 ‘전통적 가족주의’ ‘일 중심적 가치관’이 

순서대로 강한 영향력을 보였고, 가족 변인으로는 ‘배우자 부모님께 도움받기’가 그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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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이어 유의미한 효과를 지닌 것으로 확인되었다. 평등한 성역할 태도를 가질수록,

전통적 가족주의와 일 중심적 가치관을 내면화할수록, 배우자 부모님에게 도움을 적

게 받을수록 일과 가족 간의 관계를 보다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을 보인다. “일․

가족 간 부정적 전이에 대한 인식”에는 ‘전통적 가족주의’와 ‘배우자와의 전반적인 일 

분담 만족도’, ‘부모님께 도움받기’가 순서대로 강하게 영향을 미쳤다. 전통적 가족주

의가 강할수록, 배우자와의 역할 분담에 만족할수록, 부모님에게 도움을 많이 받을수

록, 일과 가족이 상호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인식 또한 강해졌다.

셋째, 남녀를 나누어 조명하자, 남성의 “일․가족 간 긍정적 전이에 대한 인식”에

는 ‘전통적 성역할 태도’, ‘전통적 가족주의’, ‘일 중심적 가치관’ ‘배우자와의 전반적인 

일 분담 만족도’, ‘본인의 가사노동시간’이 순서대로 유의미한 영향을 주었다. 남성은 

배우자와의 역할 분담에 만족할수록, 자신의 가사노동시간이 짧을수록 일과 가족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이해하는 등 실제 역할 수행에 따라 인식이 달라졌다. 반면 여성에

게는 ‘전통적 성역할 태도’ 및 ‘전통적 가족주의’ 같은 심리 변인만이 유효했다. 기혼 

남녀 및 남성을 대상으로 했을 때 유의미했던 ‘일 중심적 가치관’이나 남성에게 중요했

던 역할 변인들은 여성에게는 별 차이를 가져오지 않았다. 전체를 대상으로 했을 때 

유의했던 ‘배우자 부모로부터 도움받기’는 남성과 여성을 나누자 영향력이 사라졌다.

다음으로 두 영역 간 “부정적 전이에 대한 인식”에 대해서는 남성의 경우 ‘막내 자

녀의 연령’, ‘전통적 가족주의’, ‘연령’의 예측력이 검증되었다. 막내 자녀 연령이 많을

수록, 전통적 가족주의가 강할수록, 연령이 낮을수록 일과 가족을 상호 갈등적인 관계

로 이해하는 경향이 강하다. 막내자녀 나이가 남성의 경우 주요 변인으로 등장한 것이 

특기할 만하다. 부부 역할과 관련된 변인들을 포함한 연구모형은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았고, 개인적 차원의 변인들만을 포함한 연구모형 또한 설명력이 높지 않아 남성들

에 대해서는 개인이나 가족 변인 이외에 직장 관련 요소나 제도적 환경 등을 보다 총

체적으로 고려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여성의 경우에는 ‘전통적 가족주의’의 영향

력만이 확인되는가 하면, ‘배우자의 가사노동시간’이 그를 압도하는 중요한 요인이었

다. 배우자의 가사노동시간이 길어질수록 여성은 일과 가족 간의 부정적 전이에 대한 

인식이 약화되는 것이다. 전체 기혼 남녀 대상으로는 유의미했던 ‘부모에게 도움받기’

는 남성과 여성을 나누어 조명해 본 결과 영향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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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종합하면 남녀 모두에게 심리 변인의 영향력이 두드러진 것이 특징적이다. 특

히 “일․가족 간 긍정적 전이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전통적 성역할 태도’와 ‘전통적 

가족주의’는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일 중심적 가치관’은 남성에게 주요한 영향력을 

행사했다. “일․가족 간 부정적 전이에 대한 인식”에 대해서도 ‘전통적 가족주의’의 효

과가 남녀 모두에게 확인된다. 선행 연구에서 성역할 이념은 부정적 전이에 영향을 주

거나(이진숙․최원석 2012), 부정적 전이에는 영향이 없고 긍정적 전이에만 영향력을 

미치거나(한지숙․유계숙 2007), 또는 긍정적 전이에도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김옥선․김효선 2010; 류임량 2009) 그 함의에 대한 일관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변인이었다. 일 중심적 가치관 역시 영향력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은 상태에 있었다(한

지숙․유계숙 2010). 그러나 본 연구의 결과는 이러한 심리적 가치관이 관념적 차원에

서 일과 가족의 관계를 설정하고 이해하는 데 이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

라는 사실을 보게 한다. 이와 같이 심리 변인들의 중요성이 크다는 것은 일과 가족이

라는 두 가지 생애 목표를 중요한 구성 원리로 동시에 수용하고, 그 관계에 대한 긍정

적인 상을 형성하는 일이 근본적인 가치관 변화를 통해서만이 달성될 수 있는 장기적

인 프로젝트로 간주되어야 한다는 시사점을 우리에게 제공해 준다 하겠다.

한편 부부의 역할 수행과 관련된 변인들의 예측력은 성별에 따라 큰 차이를 보였

다. 남성의 “일․가족 간 긍정적 전이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는 ‘배우자와의 일 분담 

만족도’, ‘본인의 가사노동시간’이 심리 변인들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나마 영향을 주

는데 비해 여성에게는 역할 변인들이 전혀 유의한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다. 부부 간의 

역할 분담이 남녀의 일․가족 양립 태도에 각기 다른 방식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이는 주로 여성을 대상으로 일․가족 양립의 실태를 다루었던 연구들(김성경 2011; 류

임량 2009; 정영금 2006)에서 본인의 가사노동시간이나 근무시간, 배우자의 근무시간

은 부적으로, 본인의 근무시간은 정적으로 일․가족 간 긍정적 전이에 영향을 미친다

고 주장했던 것과는 상이한 결과이다. 반면 “일․가족 간 부정적 전이에 대한 인식”에

서는 남성의 경우 역할 변인들의 영향은 없었고, 여성에게는 선행 연구(김성경 2011;

김옥선․김효선 2010)에서 주로 ‘긍정적 전이’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여겨졌던 ‘배우

자의 가사노동시간’이 가장 큰 예측력을 보였다. 배우자의 가사노동이 갖는 중요성은 

동일하나 그 작동 방향에 있어서 기존 논의들과는 다소 다른 양상이 확인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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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남성은 ‘본인의 가사노동시간’이나 ‘일 분담 만족도’가, 여성은 ‘배우자의 가사

노동시간’이 중요하다는 점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추가적인 가사역할을 일의 과부

하로 느끼는 남성과 남편의 가사노동에 의미를 부여하며 민감하게 반응하는 여성의 관

계는 불가피하게 갈등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의 장시간 근로 관행과 

여전히 변화하지 않은 가사노동에 대한 남성들의 태도가 부부의 공평한 가사분담은 물

론 일과 가족의 관계에 대한 긍정적인 이해까지도 저해하고 있다는 자각을 토대로, 남

성의 가사 참여를 지원하는 적절한 노동정책과 가족친화적인 근로시간제도의 모색,

가사노동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 재고 등이 함께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나아가 부부의 

가사노동이나 자녀 양육을 지원하는 사회보장 혜택이나 제도뿐 아니라 이러한 노동으

로부터의 자유를 보장하고 사회적인 대체를 시도함으로써 점진적인 ‘탈가족화(Leira

2002)’를 지향하는 사회적인 서비스의 확충 역시 필요할 것으로 본다.

이상의 논의는 일․가족 양립이 직접적인 역할의 구조 조정과 적응의 과제를 체감

하고 있는 취업 여성이나 맞벌이 가족뿐 아니라 다양한 생활경험의 가능성을 원하는 

남성, 그리고 현재 부부가 직장생활을 하고 있거나 이후 할 가능성이 있는 모든 가정

의 문제라는 인식을 기반으로, 남성과 여성이 일과 가족의 관계를 이해하는 방식에 영

향을 미치는 제반 요인에 대한 보다 세분화된 설명틀을 모색했다는 점에서 나름의 의

의를 지닌다. 그러나 개인과 가족에 한정된 항목들에 대한 양적 조사결과만을 대상으

로 인과관계를 분석함으로써 사회구성원들이 가지고 있는 태도가 그들 자신에게 ‘의미’

하는 바나 보다 다양한 변인들 간의 보다 구체적인 연결고리를 드러내지는 못한 것은 

이 연구의 본질적인 한계로 남아 있다. 또한 세대 연구를 목적으로 수행된 설문조사를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실제 인구 구조보다 나이든 연령대의 응답자가 과다 

표집되어 있고, 인터넷 조사를 활용한 방법론상의 문제로 학력이나 직업군 역시 평균

보다 높게 분포되어 있을 가능성 또한 간과할 수 없다는 점도 인정하고 넘어가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후에는 이러한 방법론적인 한계를 보완하면서 직장 문화나 제도적 

환경에 대한 관심을 포괄하는 양적인 조사들과 문화 기술적 사례 연구 등에 기반한 질

적인 연구들이 활발히 이루어져 남녀 모두에게 일과 가족이 양자택일이 아닌 조화와 

공존의 영역으로 이해되기 위한 변화 전략들이 구체화될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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